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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 배포 시 배포 2025.3.13.(목)

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에 대한 
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·예금보험공사의 입장

√ ’25.3.13일, 메리츠화재는 엠지손보 매각 우선협상자 지위 반납 의사 통보

√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·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에 
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

[ 그간 경과 ]

  ’24.12.9일, 예금보험공사(이하 ‘예보’)는 엠지손해보험(이하 ‘엠지손보’) 

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(이하 ‘메리츠화재’)을 선정

하였고, 이후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를 추진하였으나 엠지손보 노조의 

이견 등으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.

  ’25.2.19일, 메리츠화재는 예보에 실사 및 고용조건 등에 대한 엠지손보 

노조와의 합의서* 제출을 요청하며 2.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

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해왔습니다. 

    * ① 실사와 이후 절차에 대한 노조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협조 약속

② 수용 가능한 ｢고용규모, 위로금 수준｣

  ’25.2.26일, 예보는 엠지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해 합의하여 ｢실사 진행을 

위한 합의서｣를 메리츠화재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’25.2.28일 09시 이후 

부터 실사가 가능하고, 고용규모 및 위로금 수준은 실사가 개시된 이후 

성실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전달하였습니다.

  ’25.3.11일, 예보는 메리츠화재, 엠지손보 노조, 엠지손보 대표관리인에게 

고용수준 등의 협의를 위한 회의(3.12일)를 요청하였으나 엠지손보 노조는 

3.12일 회의에 불참하였으며, ’25.3.13일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대상자 

지위 반납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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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의 입장 ]

  현 시점은 엠지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(’22.4월)한 후 이미 약 3년이 

경과한 상황입니다.

 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엠지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

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.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엠지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

우려가 커지고 있어,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.

 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·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

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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